
짜고치는고스톱이아니기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등아이스크림 4사가 2005년 5-7월과 2006년 3-5
월 2차례에걸쳐콘형태의아이스크림가격을담합인상한사실을적발하고총 46억3000만원의과징금을부
과했다.
1사가 2005년 1월13일 3사에게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2단계에 걸쳐 각각 100원, 200원씩 인상할 것을 제
의해 4사가 1월28일가격인상방안을논의한뒤 5월부터순차적으로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14.3%)
인상했고, 2006년 3월6일에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25%) 올리는 방안을 재차 확인한 뒤 5월까
지순차적으로가격을인상했다는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들어석유제품, 밀가루, 빙과 등국민일반과밀접한관계가있는소비재의가격담합
을잇달아적발함은 물론석유화학제품, 생석회 등 공업용 중간제품카르텔까지 망라하는가격담합 일방타진에
매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담합을통해자유시장질서를왜곡시키고부당이익을취함으로써자유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적발하고처벌하
는 것은 공정정책의 근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카르텔을발본색원해야함은어느누구도부인할수없다.
미국과유럽에서는가격담합카르텔이자본주의정신을왜곡시키고시장질서를어지럽힌다고보고거액의과징
금 부과는 물론 관련회사와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최근 가격담합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은 물론 카르텔로 2번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100% 추가 부과
하는기준을마련하고시행에들어갔을정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자유경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친기업적 정책을 펼쳐 카르텔이 만
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
납하지않겠다고외쳤으나내실은전혀그렇지않았다.
물론 정부정책이그러한것이아니라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들이썩어카르텔행위를묵과하거니단속할의지
가없었던결과라고반박할수는있으나, 정부의공정정책자체도근본을의심하기에충분했을정도였다.
특히, 정치적논리에휘말리고정치권의부정부패와연결되노라면수백억원에서수천억원에이르는부당이득이
발생해도 모르는 채 하기 일쑤였고, 언론매체가 카르텔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
다.
대표적인 사례가석유화학카르텔로화학저널이 10년 전부터담합내용을상세히보도하고플래스틱시장에미
치는부정적요인을분석제시했는데도불구하고 10년동안이나모르쇠로일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석유화학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로 바뀌는데 11년간이나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강변이제기되고, 관련회사 모두가 시인했는데당사자도 아닌사람이지위에합당하지않은무책임한
발언을하고있다는의심스러운공방이오가고있다.
한쪽에서는석유화학시장이 11년 동안 호경기와불경기를여러번반복했는데가격담합카르텔을지속할이유
가있었겠느냐는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재벌그룹에속한 10개의석유화학대기업이공급자이고 7000여 중
소플래스틱가공기업이수요자로담합이어려운것은아니었다고상대방을겨냥해날을세우고있다.
아마도 LDPE 카르텔을적발하고처벌수위를조정하는과정에서 1000억원이넘을것으로보이는과징금을깎
아달라는주문같기도하고, 11년 동안눈감아주었는데그것하나수습하지못하고문제가불거지게만든것이
누구인데헛소리냐고야단을치는것도같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카르텔을 예전에 적발하고 2006년 여름부터 과징금 부과액수와 분배방식
을놓고협상을벌여왔다는사실이다. 2007년 2월발표했을뿐 7-8개월전부터예고된사실을놓고공방을벌
일아무런이유가없다는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석유화학기업이벌이는공방의진실이머지않아명명백백히밝혀질것이라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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